
강 윤 진

  요즘 매스컴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. ‘아동학대’나 ‘아동

인권침해’라는 말입니다. 뉴스에서 ‘정인이 사건’이 나올 때마다 온 나

라에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화를 내고,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다

짐하고 서로 약속했습니다.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, 뉴스에서는 

이름만 다른 정인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가족과 함께 보던 TV 뉴스에

서도 친부모에게 폭력과 고문을 당하던 어린아이가 죽어 그 부모가 경찰에 

잡혀가는 화면을 보며‘어떻게 저 작은 아이에게 저럴 수 있지?’하는 생

각이 들었습니다. 가끔 학대를 받다 참지 못해 집에서 도망쳐 가게에 온 아

이들도 있습니다. 한겨울에 얇은 옷만 입고 나와서 떨거나 배가 고파 가게

에서 먹을 것을 훔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

기 때문에 길을 지나던 시민들이나 편의점 사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

어서 위험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. 저도 어려운 상황에 

처한 동생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, 엄마도 

항상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내다 보면 크고 작

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. 

  방학을 하고 하루는 엄마가 집에서 청소를 하시는 사이 저와 동생에게 

놀이터에서 놀다 아이스크림을 사먹으라고 용돈을 주셨습니다. 놀기에도 너

무 더운 날씨라 노는 둥 마는 둥 하다 집 앞 편의점에서 동생과 떠들며 아

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가게 밖에서 울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. 

다섯 살 쯤으로 보이는 여자아이는 뭐가 서러운지 울기만 했습니다. 어라? 

그런데 아이의 슬리퍼 한쪽이 없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. 그 순간 저는 

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.

 '혹시 학대받는 아이인 걸까?', '아니, 아닐지도 몰라...', '아냐, 슬리퍼가 한

짝 없잖아! 뉴스에서 봤던 것과 비슷해! 달래고 확인 해 봐야지.' 

  저와 동생은 그 아이에게 다가가 이름을 물어보고 길을 잃었는지, 엄마는 

양치기 소년이라도 괜찮아요!



어디 계신지 물어보았지만 아이는 울기만 할 뿐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. 

또 주변에 아이를 찾는 아주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동생에게 계속 말을 걸

어주라고 한 다음 편의점으로 들어가 사장님에게 밖에 아이가 계속 울고 

있다고, 학대받는 아이일지도 모르니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

습니다. 편의점 사장님은 깜짝 놀라 아이를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아

이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. 아이는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울기만 했기 때

문에 신고를 해야겠다 하시던 사장님이 아이의 목 부분에 목걸이를 발견했

는데, 미아방지 목걸이여서 부모님 전화번호가 있다고 했습니다. 

  연락이 된 여자아이의 엄마가 편의점으로 달려왔습니다. 편의점 유리가 

커서 저 멀리서 슬리퍼 한짝을 들고 급히 달려오는 아줌마의 모습이 보였

습니다. 

  사실은 이러했습니다.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가 놀이터 밖으로 나가는 

것 같아 따라간 아이가 길을 잃었고, 엄마는 아이를 찾다가 놀이터 밖에 신

발이 떨어진 것을 보고 놀라서 여기저기 찾고 있었던 것이지요. 저와 동생

은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고, 또 학대하는 부모로 의심을 하여 신고까지 할 

뻔했던 것이 알려지면 아줌마가 화를 내실까봐 무서워 고개를 들 수가 없

었습니다. 제가 울먹거리며 “제가.. 알지도 못하면서 학대아동인줄 알고 신

고를 해달라고 했어요... 죄송합니다.”,“그런데.. 슬리퍼가 없어서.. 한쪽만 

없었어요..”라고 동생도 열심히 설명했지요. 그런데 어른들은 아무도 화를 

내시지 않았고 오히려 아이를 찾을 수 있었다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. 이야

기를 전해 들으신 엄마도 잘못한 일이 아니라고 하시며 안아주었습니다. 

 “다음에도 움츠러들지 말고,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

필요한 경우엔 손을 내밀어주자. 이런 건 한 번 두 번, 세 번 양치기 소년

이 되어도 괜찮아.”

  저는 그 후로 학대아동들의 기사를 찾아보고 관심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. 

그리고 편의점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보호하는‘아동안전지킴이집’

역할을 시작한다는 뉴스를 보며 괜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. 자기생각이나 

상황을 잘 설명할 수 없는 아이들의 인권이 특히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해

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

까지 양치기 소년이 되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알아보는 연습도 하

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합니다.   


